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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키장 어디까지 가봤니?ㅣ춘천 ‘엘리시안 강촌’

최근여행및레저의트렌드는 ‘짧게자
주, 그리고 일상적’이다. 특별한 날이나
기간을 정해 나서는 것이 아닌 짧은 휴가
나 주말을 이용해 단기간으로 자주 즐기
는것이대세다.스키도마찬가지다.큰맘
먹고 찾아가야 했던 거창한 겨울 나들이
가 아니다. 요즘 스키장은 주말이나 일과
후 부담없이 스키장을 찾아가 신나게 놀
고 돌아온 뒤 다시 일상에 복귀하는 흐름
이 일반적이다. 춘천의 엘리시안 강촌 스
키장은 이런 요즘 트렌드에 최적화된 겨
울리조트다.

뀫열심히 일한 당신, 심야스키로 스트레스풀자
엘리시안강촌은초급2면,초중급1면,

중급 5면, 상급 2면으로 슬로프를 구성해
초중급의 비중이 높다. 그만큼 처음 스키
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스키를 즐
길 수 있다. 엘리시안 강촌하면 전철이나

차량으로 간편하게 갈 수 있는 탁월한 접
근성을 떠올린다. 경춘선 백양리역에서
내리거나, 자동차를 타고 서울-양양 고속
도로(강촌IC)를 통해 갈 수 있다. 서울에
서 출발하는 무료셔틀버스도 있다. 성수
기에 새벽선, 오전선, 주말야간선으로 나
누어총15개노선을운영한다.특히금요

일 일을 마치고 바로 스키장으로 향할 수
있도록 강남선(영등포, 사당, 잠실), 강북
선(신촌, 동대문역사공원, 상봉역, 구리)
은 퇴근시간에 출발한다. 서울로 오는 노
선은 심야스키를 마음껏 즐기도록 새벽
에배치했다.

셔틀버스 스케줄에서 알 수 있듯이 엘
리시안 강촌은 심야스키 프로그램을 특
화해서 운영하고 있다. 심야스키의 운영
시간은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, 금
·토·공휴일에는 새벽 4시까지 연장한다.
심야스키는 2020년 2월 22일까지 운영될
예정이다.

‘스키장도 식후경’이라고 올해는 먹거
리도 강화됐다. 호텔 출신의 셰프들이 겨
울 시즌에 맞는 새로운 메뉴들을 준비했
다. 콘도 2층에 오픈한 일식 이자카야 고
코로에서는 사시미 모리아와세, 카이센
나베, 모둠스시 등을 운영한다. 스노우가
든에서는 짜궈세트(짜장면+꿔바로우)를
만나볼 수 있다. 슬로프 정상의 알프하우
스에서는 치킨 카레 덮밥과 어묵을 신메
뉴로선보인다.

뀫내인생의첫스키를이곳에서
스키 저변을 넓히고 미래의 고객과 인

연을 맺기 위한 다양한 키즈 강습 프로그
램도 인기다. 엘리시안 강촌 스키학교는
국가대표 출신 학교장과 전문 코치진이
직접 강습을 진행한다. 전담강사제여서
리조트에 도착하면 스키와 의류 대여부
터 강습, 식사까지 담당 강사가 아이들을
직접 챙기는 밀착 풀 케어 시스템으로 운
영한다.

키즈 스키스쿨은 24일부터 2020년 2월
14일까지며 6세∼13세 어린이를 대상으
로한다.프로그램은2대1또는 3대1강습
(3시간)과 리프트 이용, 장비 렌탈, 점심
식사, 셔틀버스(왕복무료), 보험(이용당
일 적용)으로 구성했다. 서울 강남 및 주
요지역에 키즈 스키스쿨 전용 노선버스
를운영한다.

한편 쥐띠해, 경자년을 맞이하는 즐거
운 연말 밤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송년 프
로그램도 있다. 12월의 마지막 토요일인
28일에는오후 4시30분부터DJ파티를진
행한다. 31일 밤에는 월드 콰이어 게임에
서 2년 연속 금메달 2관왕을 수상한 쇼콰
이어그룹 ‘하모나이즈’가춤과연기를결
합한 공연을 펼치고, 횃불을 들고 슬로프
를 질주하는 횃불스키와 화려한 불꽃축
제가열린다. 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

심야스키는엘리시안
송년파티는횃불스키

‘10개면중3면’초급자위한슬로프
꺠꺠접근성굿…무료셔틀버스15개노선
꺠꺠주말엔새벽4시까지심야스키가능
꺠꺠고코로·스노우가든등맛집도인기

엘리시안 강촌이 송년 행사로 진행하는 연말 횃불스키와 불꽃놀이. 춘천 엘리시안 강촌은 초중급 중심의 슬로프 구성과 편리한 접근성, 심야스키와 셔틀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잘 갖추어 알뜰 스키어와 가
족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.

전담강사제와 도착부터 강습, 식사, 귀가까지 교
육 전과정을 풀케어하는 시스템을 자랑하는 엘리
시안 강촌의 키즈 스키스쿨 학생들.

콘도 2층에 새로 문을 연 일식 이자카야 고코로
의 요리.

홍천 비발디파크는
슬로프 광장 메인무
대에서 국내외 유명
디제이들과 인기 뮤

지션들이참여하는 ‘비팍파티(V-PARK PA
RTY)’를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. 해외 아티
스트로는 디제이 릭로렌스(DJ RIC ROREN
S), 디제이페너(DJ FENNER), 디제이키닙
션(DJKUNIPTION)등이출연한다. 31일에
는 개그우먼 출신 디제이 안소미의 클럽 디
제잉 파티가 열릴 예정이다. 이날 공연 후에
는 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화려한 불꽃
퍼포먼스도 함께 즐길 수 있다. 이밖에 G-P
ARK(박명수 1월4일)을 비롯해 힙합 레이블
VMC 소속 빅원과 파트타임쿡스(1월11일),
쇼미더머니5 우승 래퍼 비와이(1월18일), 우
탄과화지로이루어진힙합듀오먼치즈(1월
25일)의공연도준비되어있다.

코레일은 26일부터
광명역 도심공항터미
널에서 국적 LCC(저
비용항공사) 에어부

산 탑승수속과 출국심사 서비스를 시작한
다.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3개(심천, 세부,
가오슝)노선 탑승수속이 가능하다. 광명역
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에 취항한 대한
항공,아시아나항공,티웨이항공,에어서울,
이스타항공, 진에어, 에어부산 등 국내 8개
항공사가모두입점한유일한도심공항터미
널이 됐다.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인
천공항에서탑승수속을하지않아보안검사
와출국심사시간이단축된다.단,탑승수속
은항공기출발3시간전까지마쳐야한다.

김재범 기자

비발디파크, 내년1월까지 ‘비팍 파티’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광명도심공항터미널에 에어부산 입점


